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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부채 40조 달러 돌파 

재정건전성 목표와 현실의 괴리 확대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8월 18일 미국 총 국가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로 법정 부채 한도인 41조 1,000억 달러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2022년 30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불과 4년 7개월 만에 국가부채가 약 10조 달러 증가했다. 1) 코로나 대

응과정에서 부채 수준이 크게 높아진 이후에도 2)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메디케어 관련 의무 지출 확대와 3) 감세정

책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가 지속되면서 미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재정 부

담이 지속되면서 국가부채 증가세도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CBO는 향후 10년 동안 54조 달러까

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건전성 개선 목표와의 괴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7년 중반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란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방비 확대는 부

채한도 도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 국방부 예산으로 1.45조 달러를 요청한 데 이어, 

이란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도 의회에 요청했다. 향후 추가 군사비 규모와 실제 집행 속

도에 따라 정부의 차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법정 부채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재무부는 추가 차입 여력이 제한되며, 회계상 특별조치를 활용해 정부 지출을 충당하게 

된다. 최근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차기 부채한도 상향 협상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재정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반복적인 부채한도 

협상과 재정 악화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Fitch는 2023년 8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로 강등하면서 반복적인 부채한도 협상과 재정 거버넌스 악화를 지적했고, Moody’s도 2025년 부채와 이자비용 증가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낮췄다.  

 

 그림 1. 미국 국가부채 

 

 
 자료:Bloomberg,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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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급증과 함께 고금리 환경이 맞물리면서 연방정부 이자비용 부담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자비용은 의료·사회

보장 지출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항목이다. 문제는 늘어난 이자비용이 재정 지출을 압박하는 

동시에 추가 차입 수요를 키우고, 이는 다시 금리와 부채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이자 부담은 장기적으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CBO는 미국 순이자비용이 FY2026년 1조 달러에서 FY2036년 

2.1조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GDP 대비 순이자비용 역시 지난 50년 평균인 2.1%를 상회해 

FY2026년 3.3%에서 FY2036년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순이자비용은 주요 연방정부 

지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FY2026~2036년 순이자비용은 106% 증가하는 반면 메디케어는 85%, 

사회보장 지출은 6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세입 증가율 역시 48%에 그쳐 이자비용 

증가 속도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순이자비용이 전체 연방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Y2026년 19%에서 FY2036년 2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자비용이 다른 주요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8년에는 메디케어 지출을 넘어선 뒤 2048년에

는 연방정부의 최대 지출 항목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자비용에 투입되는 재원이 늘어날수록 다른 정책에 활용할 수 있

는 재정 여력도 점차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미국 연방정부 순이자 비용   그림 3. GDP 대비 미국 연방정부 순이자 비용 

 

 

 

 

 
 자료: CBO, IBK투자증권  

 
자료: CBO, IBK투자증권 

 

그림 4. 주요 예산 항목별 지출 증가율 전망  그림 5. 미국 연방정부 주요 지출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전망 

 

 

 
자료: CBO, American Action Forum,IBK투자증권 

 
자료: CBO,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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